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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AI 거버넌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UN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공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며, 최근 G7, OECD, UN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들은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공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UN은 2023년 AI 고위급 자문기구(HLAB-AI) 출범을 시작으로 각종 AI 협력 관련 결의안 도출, 글

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등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음. 

▶ 이번 UN 총회는 글로벌 다이얼로그, 국제과학패널 출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의 기반 구축이라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안보적 위험 및 포용적 AI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었음. 

 - AI 거버넌스 관련 고위급 회의(글로벌 다이얼로그)에서 UN 사무총장은 정책, 과학(글로벌 AI 과학패널 

설치 등), 역량(글로벌 AI 역량개발 기금 등)의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인류에 의한, 인류와 함께, 인류를 

위한(by humanity, with humanity and for humanity)’ AI 구축 목표를 제시함.  

 - UN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각국은 AI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안보적 위험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 자율

무기 등 현대전쟁에서 AI 활용, △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식민주의, △ AI 거버넌스와 규제접근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 이번 UN 총회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확대, 관련 논의의 실행 단계로의 진입 등의 측

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요국 간 이견으로 실행력의 한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함.

 -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 등 그동안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가 실행 단계로 진

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격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를 단기간 내에 수립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AI 중

견국의 가교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 한국은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UN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AI 중견

국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한 논의 주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Post-SDGs와 AI를 연계한 어젠다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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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의 AI 거버넌스 논의 배경

가. AI 거버넌스 논의의 전개

■ 최근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AI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AI의 잠재적 위험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AI Governance)의 필요성이 

높아짐.

- 전문가들은 AI 개발과 활용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의 생산과 유포, △무력 

분쟁에서의 AI 사용, △AI 기술 격차에 의한 불평등,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함.1)

- 이러한 AI의 잠재적 위험에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른바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아직까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나,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글상자 1. ‘글로벌 AI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논의

자료: Carnegie Council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AI governance-Definition & Introduction,’ https://www.carne
giecouncil.org/explore-engage/key-terms/ai-governance(검색일: 2025. 10. 13.); IBM, “What is AI governance?” 
https://www.ibm.com/think/topics/ai-governance(검색일: 2025. 10. 13.); Ifri(2025), “Artificial Promises or Real R
egulation? Inventing Global AI Governance”; UNCTAD(2025), “2025 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Inclus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UN(2024), “United Nations System White Paper on AI Governance.”  

1) United Nations AI Advisory Body(2024), “Governing AI For Humanity”(검색일: 2025. 9. 22.).

Ÿ 카네기 국제관계 윤리위원회는 AI 거버넌스를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안내하는 규칙, 규정, 윤리적 및 기술적 틀

과 유사한 메커니즘의 집합’이라고 정의

Ÿ IBM은 AI 거버넌스가 ‘AI 시스템과 도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프로세스, 표준, 보호장치’를 의

미하며,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AI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안내하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안전성, 공정성, 인

권 존중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 

Ÿ Ifri(2025)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란 ‘주권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공

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국가 및 비국가 행

위자들이 기술적 위험, 설정해야 할 한계, 그리고 보호해야 할 원칙에 대한 공통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

Ÿ UNCTAD(2025)는 AI 거버넌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AI를 포용적이고 공평한 개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AI를 공공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평하며 유익

하도록 만들기 위한 집단적인 다중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Ÿ UN(2024)는 AI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시 고려해야할 요

소로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 AI 생애주기(AI Life-cycle), 광범위한 거시적 위험 및 도전과제, 다양한 사회

적 영향 수준, 지속가능한개발과의 연계 등을 제시

https://www.carnegiecouncil.org/explore-engage/key-terms/ai-governance
https://www.carnegiecouncil.org/explore-engage/key-terms/ai-governance
https://www.ibm.com/think/topics/ai-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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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평가결과에 따르면, ‘AI 거버넌스’의 수준은 

국가 또는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 Oxford Insight가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AI 준비도를 평가한 결과,2) 국가별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사이버 보안 수준, OECD AI 윤리 원칙 채택 여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임. 

◦ 정부의 AI 준비도는 3대 필러(정부, 기술, 데이터와 인프라)로 구성되며, 정부 역량 측면은 AI 전략과 

비전, 거버넌스와 윤리, 디지털 역량, 적응 역량의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함.3)

◦ 전체 준비도 수준은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 상위권으로 평가된 반면, AI 거버넌스와 윤리 하위지표

의 상위권은 덴마크(97.38), 네덜란드(96.42), 독일(94.19) 등으로 미국(91.14), 한국(89.91), 싱가포르

(89.90)의 준비 수준을 상회함.

◦ 한편 아프리카 주요국의 AI 거버넌스와 윤리 준비도는 50~60점대, 동남아 국가들은 30~60점대로 아

직 관련 법제도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AI 관련 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원칙과 접근방식을 보임.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AI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였으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관련 규제 완화와 혁신에 무게를 두며 자율 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보임.

◦ 중국은 중앙집중식 국가 주도적 AI 규제 체계를 통해 알고리즘 추천, 딥페이크, 생성형 AI 등에 관한 

규제를 연달아 도입4)한 데 이어 2024년 9월 권고성 지침인 ‘AI 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5)를 

발표한 바 있음.

◦ EU 이사회는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AI Act)」6)을 채택하며 인간 중심의 신뢰

할 수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고 AI로부터 시민의 건강,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2) Oxford Insights(2025),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4”(검색일: 2025. 9. 22.).
3) Oxford Insights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는 3대 필러(정부, 기술, 데이터와 인프라)와 각 지표별 하위영역(예: △정부 – 

비전, 거버넌스와 윤리, 디지털 역량, 적응 역량, △기술 – 성숙도, 혁신 역량, 인적자본, △데이터와 인프라 –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대표성)으로 구성됨. 
4) China Briefing(2022), “China’s Sweeping Recommendation Algorithm Regulations in Effect from March 1”; China Briefing(2022), 

“China to Regulate Deep Synthesis (Deepfake) Technology Starting 2023”;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2023), 「生成式人工智

能服务管理暂行办法」(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25.).
5) 全国网络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2024), 「人工智能安全治理框架」(검색일: 2025. 9. 25.).
6) EUR-Lex,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ext with EEA relevance)(검색일: 2025. 9. 25.).



5제80차 UN 총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5.10.23.

표 1. 정부의 AI 준비도 국가별 순위

국가명
정부 AI 

준비도 평균⁵ 순위 정부¹ 기술²
데이터와 
인프라³

거버넌스와 
윤리⁴

미국 87.03 1 89.26 80.94 90.90 91.14

싱가포르 84.25 2 90.96 68.65 93.14 89.90

한국 79.98 3 84.59 62.60 92.74 89.91

프랑스 79.36 4 85.29 63.53 89.25 91.44

영국 78.88 5 84.47 66.57 85.62 93.88

⋮ ⋮ ⋮ ⋮ ⋮ ⋮ ⋮
사우디아라비아 72.36 22 80.72 52.92 83.43 74.88

중국 72.01 23 72.90 62.95 80.18 68.97

말레이시아 71.40 24 82.47 54.17 77.56 83.47

⋮
베트남 61.42 51 75.02 43.36 65.86 71.93

불가리아 60.64 52 65.19 37.88 78.85 59.07

튀르키예 60.63 53 70.73 45.13 66.02 74.72

⋮ ⋮ ⋮ ⋮ ⋮ ⋮ ⋮
케냐 43.56 93 56.20 30.98 43.49 77.77

나이지리아 43.33 94 59.88 27.11 42.99 69.80

가나 43.30 95 59.53 25.35 45.03 61.73

    주: 5는 1+2+3의 평균값이며 4는 1의 하위지표 중 하나임.
    자료: Oxford Insights,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4, Index Data(검색일: 2025. 9. 23.).

■ 이에 G7, G20, OECD, UN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에서 AI 규제에 대해 국가 간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7)

- OECD는 2019년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원칙(OECD AI Principles)을 채택

(2024년 개정)하고, AI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I)과의 플랫폼 통합을 

통해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음. 

◦ OECD의 AI 원칙은 포용적 성장,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등 AI 활용 주체를 위한 원칙과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고안을 포함하며, 다양한 국가 및 다자기구의 자체 기준 수립에 있어 기준점이 되었음.

◦ 2020년 설립된 GPAI는 실무 중심 다자협력체로서,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데이터 거버넌스

(Data Governance), 일의 미래(Future of Work), 혁신 및 상업화(Innovation & Commercialization)

를 중심으로 연구, 시범 프로젝트, 정책 권고,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하며, 회원국, 학계, 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연례 정상회의(Summit)를 개최하여 정책·프로젝트의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음. 

- G7은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수립에 합의하는 등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함. 

◦ 2024년 G7 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의 AI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되었고, 회원국들은 

선진적인 AI 시스템의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원칙 및 행동강령(Guiding Principles & Code of 

Conduct for Organizations Developing Advanced AI System)에 합의함.

◦ 2025년 G7 정상회의에서는 ‘G7 Leaders’ Statement on AI for Prosperity’ 채택을 통해 공공부문 

7) 해당 내용은 김정곤 외(2025), 『글로벌 AI 포용성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간 예정)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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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 신흥시장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음.8) 

- G20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통해 OECD 권고안의 내용을 인용한 ‘G20 AI 원칙(G20 

AI Principles)’을 채택하였으며, 동 AI 원칙에서는 인간 중심의 접근과 포용성,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을 

강조함.9)

- UN은 ITU, UNESCO와 같은 산하기구와 더불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음(다음 

절 내용 참고).  

- 2023년 이래 3회째 개최된 AI 정상회의는 AI 안전에서 포용성, 지속가능성으로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는 ‘블레츨리 

선언(The Bletchley Declaration)’ 채택을 통해 “AI가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책

임감 있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10) 

◦ 2024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2차 AI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서는 △ 안전, △ 혁신, △ 포용

을 AI 3대 규범가치로 제시하는 등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11) 

◦ 2025년에 개최된 제3회 파리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는 제2회 회의의 기본 가치를 계승하되 ‘행

동(Action)’이라는 키워드가 보다 강조됐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방향

에 대해 논의12)

- 한편 2024년 발표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AI 조약인 유럽평의회 AI 프레임워크 협약(C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이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됨.13)

8) G7(2025), “G7 Leaders’ Statement on AI for Prosperity,” https://g7.canada.ca/en/news-and-media/news/g7-leaders-statement

-on-ai-for-prosperity/(검색일: 2025. 10. 1３.).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of Japan,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g20_summit/o

saka19/en/documents/final_g20_osaka_leaders_declaration.html(검색일: 2025. 10. 12.).　
10) GOV.UK, “The Bletchley Declaration by Countries Attending the AI Safety Summit, 1-2 November 2023,” https://www.gov.uk/g

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the-bletchley-declaration/the-bletchley-declaration-by-countries-atten

ding-the-ai-safety-summit-1-2-november-2023(검색일: 2025. 10. 1３.).　
11) 김정곤, 나승권, 장한별(2025),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포용적 AI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p. 3.
12) 위의 자료, p. 3, p. 7.
13) Council of Europe(2024),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ttps://g7.canada.ca/en/news-and-media/news/g7-leaders-statement-on-ai-for-prosperity/
https://g7.canada.ca/en/news-and-media/news/g7-leaders-statement-on-ai-for-prospe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the-bletchley-declaration/the-bletchley-declaration-by-countries-attending-the-ai-safety-summit-1-2-november-20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the-bletchley-declaration/the-bletchley-declaration-by-countries-attending-the-ai-safety-summit-1-2-november-20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the-bletchley-declaration/the-bletchley-declaration-by-countries-attending-the-ai-safety-summit-1-2-novembe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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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사회의 주요 AI 관련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내용 초점 주요 특성

OECD AI 원칙 
(2019)

책임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반 제공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
험을 최소화하는 AI

포용적 성장, 인간 중심 가
치, 투명성, 보안, 안전성 및 
책임성

G20 AI 원칙 
(2019)

무역과 디지털 경제 간의 연
계성 검토, 증거 기반 정책 
접근을 촉구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관리 원칙, 국가 정책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
해 언급

책임성 있고, 포용적이며 안
전한 디지털화
(OECD 인공지능 권고사항 
후속 조치)

GPAI(2020)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책
임 있는 AI 개발에 중점을 둔 
통합 파트너십

책임 있는 AI, 데이터 거버
넌스, 미래의 일, 혁신 및 상
용화에 관한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협
력 필요성 제기

인권 및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OECD와의 통합 파트너십)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2023)

신흥 경제국, 민간부문 및 학
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를 위
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촉진 도모 

위험 기반 접근법을 요구하는 
조치 및 원칙을 제시하되, 각 
관할 구역이 자체적인 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AI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위험 기반 접근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안이 확보된 AI를 목표로 
함(G7 정상회의 이후 수립).

AI 안전에 대한 
블레츨리 선언

(2023)

프런티어 AI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동 책임 확립

AI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각
자의 위험 기반 정책을 구축
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협력

프런티어 AI의 잠재적 위험
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 및 관련 역량 개발의 
필요성 고려

서울 선언 
(2024)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
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AI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의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
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제시

AI가 초래하는 위험과 인간 
중심 비전과 관련한 국제협
력의 우선 순위를 설정(블레
츨리 선언 후속 조치)

유럽 평의회 AI 
위원회
(2024)

AI 시스템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인권, 민주주의 및 법률 영향
평가 방법론 적용을 통한 인
간 중심 접근 기준

AI 생애주기에서의 인권, 투
명성 및 민주적 가치, 위험 
기반 접근에 기초한  이해관
계자 참여 및 책임 있는 혁
신 등을 강조

  자료: UNCTAD(2025), p. 151. 

■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국제협의체, 기구별 다층적·분업적 체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UN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가 대부분 G7 회원국들에 의해 주도되면서14) 논의의 효율성 및 신속

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였지만, AI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은 주요 7개 AI 이니셔티브(표 2 참고)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15)

14) UNCTAD(2025), p. 149.
15) UNCTAD(2025), p. 149; CSIS(2024. 5. 24.), “Shaping Global AI Governance: Enhancements and Next Steps for the G7 

Hiroshima AI Process,” https://www.csis.org/analysis/shaping-global-ai-governance-enhancements-and-next-steps-g7-hi

roshima-ai-process(검색일: 2025. 9. 30.). 

https://www.csis.org/analysis/shaping-global-ai-governance-enhancements-and-next-steps-g7-hiroshima-ai-process
https://www.csis.org/analysis/shaping-global-ai-governance-enhancements-and-next-steps-g7-hiroshima-ai-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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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은 참여 국가 측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핵심 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UN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확산과 활용, 기술 표준 수립, AI 활용의 국가 간 

격차 완화 등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개도국은 물론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나. UN 차원의 AI 거버넌스 논의 경과

■ UN은 2010년대 중반부터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음.16) 

-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위한 AI 응용 분야의 발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논의 플랫폼인 AI for Good 

Summit을 주최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을 채택하였으며, 동 

권고안은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치, 원칙 및 행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음. 

■ UN 차원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2023년 AI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HLAB-AI)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음.

- HLAB-AI는 2020년 UN 사무총장이 AI를 글로벌 의제로 제시하면서 그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음.

◦ 2020년 6월 1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디지털 세계의 현황과 디지털 협력 로드맵 이

행’ 고위급 회의(화상)에서 AI 글로벌 협력·거버넌스 플랫폼으로 UN의 역할, 신뢰 기반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17)

◦ 또한 2020년 발간된 사무총장 보고서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를 통해서도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고위급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18)

- 2023년 10월 공식 출범한 HLAB-AI가 1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Governing AI for Humanity” 

보고서에서는 AI의 엄청난 기회와 함께 편향성, 가짜정보 확산, 평화 및 안보 위협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다루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19) 

◦ 특히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7대 권고사항으로 △정부 간·다자간 정책 대화 출범, △독립적 

국제과학패널 창설, △AI 표준 교환소 설립, △AI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AI 펀드 조성, 

△글로벌 AI 데이터 프레임워크 마련, △UN 사무국 내 AI 전담 사무소 설치 등 구제적인 실행과제를 

제안하였음.20)

16) UNCTAD(2025), p. 154. 
17) UN, “Secretary-General's remarks to the Virtual High-Level Event on the State of the Digital World and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0-06-11/secretary-generals-
remarks-the-virtual-high-level-event-the-state-of-the-digital-world-and-implementation-of-the-roadmap-for-digital-c
ooperation-delivered(검색일: 2025. 9. 23.).

18) UN(202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19) IISD, “Secretary-General’s Advisory Body Makes Proposals to Govern AI for Humanity,” https://sdg.iisd.org/news/secretary-gener

als-advisory-body-makes-proposals-to-govern-ai-for-humanity/(검색일: 2025. 9. 23.); UN(2024), “Governing AI for Humanity.”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0-06-11/secretary-generals-remarks-the-virtual-high-level-event-the-state-of-the-digital-world-and-implementation-of-the-roadmap-for-digital-cooperation-delivered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0-06-11/secretary-generals-remarks-the-virtual-high-level-event-the-state-of-the-digital-world-and-implementation-of-the-roadmap-for-digital-cooperation-delivered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0-06-11/secretary-generals-remarks-the-virtual-high-level-event-the-state-of-the-digital-world-and-implementation-of-the-roadmap-for-digital-cooperation-delivered
https://sdg.iisd.org/news/secretary-generals-advisory-body-makes-proposals-to-govern-ai-for-humanity/
https://sdg.iisd.org/news/secretary-generals-advisory-body-makes-proposals-to-govern-ai-for-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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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N은 2024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UN 차원의 첫 

번째 AI 관련 결의안을 시작으로 AI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물을 도출한 바 있음.  

- 2024년 3월 21일 UN은 디지털 격차, 구조적 불평등, 인권 위협 등의 위험을 강조하는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AI 관련 첫 결의안을 채택하였음.21)

◦ 결의안은 AI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더불어 국가 간 및 국가 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이 AI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음.

 - 또한 UN 총회는 같은 해 7월 1일, 중국이 주도한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apacity-buil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음.22) 

◦ 본 결의안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AI와 기타 디지털 격차 해소가 시급히 필요하며, 모든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보안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이에 따라 결의안은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기술이전, 지식공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필요에 맞

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한 이행수단을 동원하여 개도국의 역량 구축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 또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lobal Digital Compact)’ 채택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화된 협력체계가 마련되었음. 

- 2024년 9월 22일 UN 미래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래세대 선언(The Pact for the Future)’의 부속

서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DC: Global Digital Compact)’를 채택하였음.23) 

◦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는 디지털 기술과 AI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포괄

적 프레임워크로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방대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

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24)

- 특히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내의 정부 간 이니셔티브(코스타리카와 스페인이 공동 주도)인 ‘AI 패널 및 

대화(AI Panel and Dialogue)’는 HLAB-AI의 권고에 따라 AI에 관한 독립적인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하

고,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5)

20) UN(2024), “Governing AI for Humanity.” 
21) UN Digital Library,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40897?v=pdf(검색일: 2025. 9. 23.). 
22) UN Digital Library,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apacity-buil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digitallibrary.un.

org/record/4053245?v=pdf(검색일: 2025. 9. 23.). 
23) UN, “Pact for the Future: A Vision for Global Collaboration,” https://unric.org/en/pact-for-the-future/ (검색일: 2025. 9. 23).
24) UN, “Global Digital Compact,“ https://www.un.org/global-digital-compact/en(검색일: 2025. 9. 23.). 
25) U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ttps://www.un.org/en/global-issues/artificial-intelligence(검색일: 2025. 9. 23.); Security 

Council Report, “Artificial Intelligence: High-level Briefing,”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12/artif

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검색일: 2025. 9. 2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40897?v=pdf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53245?v=pdf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53245?v=pdf
https://www.un.org/global-digital-compact/en
https://www.un.org/en/global-issues/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12/artif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12/artif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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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0차 UN 총회의 AI 논의 내용과 성과

■ 이번 제80차 UN 총회에서의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 성과는 2025년 9월 22~29일간의 고위급 주간에서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AI와 국제평화·안보’ 

관련 안보리 AI 토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UN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고위급 주간은 국제사회가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다자주의 개혁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었음. 

◦ 이번 고위급 주간의 주요 의제는 △ UN 8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 30주년 여성 관련 고위급 회의, 

△ 기후 정상회의, △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조달, △ 보건(만성질환·정신건강·청년보건), △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등을 포함함.26)

- 또한 UN 안보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국제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이슈에 대하

여 이번 총회 기간에도 공개토의를 진행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80차 UN 총회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와 

UN 안보리 주관 AI 공개토의 등 2건의 논의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가. AI 거버넌스 관련 고위급 회의: 글로벌 다이얼로그 출범

■ 2025년 9월 25일 UN 본부에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 출범을 위한 고위급 

다자간 비공식 회의(High-level Multi-Stakeholder Informal Meeting to Launch the Global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가 개최됨.27)

- 동 회의는 ‘인류를 위한 신속하고 적응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Building Agile, 

Responsive and Inclusive International AI Governance for Humanity)’을 주제로 글로벌 AI 다이

얼로그를 출범시키고, 포괄적 플랫폼으로서의 UN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하였음.28)

- 이번 회의에는 193개 UN 회원국, 과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AI 현황 및 

전망, 독립적인 국제과학패널 설립 등을 논의한 첫 회의임.

■ 이번 고위급 회의는 2024년 미래세대 선언(Pact for the Future) 및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lobal Digital 

Compact)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됨.  

- ‘AI에 대한 글로벌 정책 대화’의 필요성은 HLAB-AI 권고안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2024년 채

택된 GDC에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추

26) UN, “High-level Meetings of the 80th Session,” https://www.un.org/en/ga/80/meetings/(검색일: 2025. 9. 23.).
27) UN TV, “High-level multi-stakeholder informal meeting to launch the Global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https://webtv.un.org/en/asset/k1p/k1pvgowd6u(검색일: 2025. 9. 26.).
28)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High-level Multi-stakeholder Informal Meeting to Launch the Global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Concept paper,” p. 3.

https://www.un.org/en/ga/80/meetings/
https://webtv.un.org/en/asset/k1p/k1pvgowd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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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계획이 포함되면서 본 행사의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29)

◦ GDC는 디지털 기술 전반(접근, 안전, 인권, 데이터, AI 등)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협력 방향을 담은 

합의문임.30)

- UN 총회 결의안 79/325에 따라 소집된 이번 고위급 회의는 GDC에 포함된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의 출범 회의로 진행됨. 되었음.  

- 한편 이번 UN 총회를 계기로 ‘AI에 관한 국제과학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rtificial Intelligence)’ 회원 모집이 시작되었으며,31) 2026년부터 활동을 시작할 과학패널이 발표

할 각종 연례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AI 글로벌 다이얼로그 연례 회의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예정임.32)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 정책, △ 과학, △ 역량 등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강조함.33)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정책, 과학, 역량의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인류에 의한, 인류와 함께, 

인류를 위한(by humanity, with humanity and for humanity)’ AI 구축 목표를 제시함.

- [정책] 국제법·인권·감독하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장려하며, OECD, G7 등과 같은 기존의 다자협력체를 보완하는 

포괄적이고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

◦ 오픈소스 도구, 공유자원,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

는 포용적 플랫폼을 구축

- [과학] 독립적 국제 AI 과학패널(International Independent Scientific Panel on AI) 설치 발표

◦ 전 지역·학문 분야에서 40명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및 증거 엔진(evidence engine) 역할을 기대함.

◦ 독립적 국제 AI 과학패널 설치를 통해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의 불균형을 줄여주는 기능과 함께 기회·

위험·영향에 대한 독립적 평가결과를 제공함. 

- [역량] AI 역량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역량 개발 기금(Global Fund 

for AI Capacity Development) 설립을 위한 회원국·잠재 기부자·파트너 등과의 협의 개시 예정34)

◦ GDC 요청에 따라 제79차 회의에서 제출된 동 보고서에는 컴퓨팅, 데이터, 연구, 교육, 훈련, 안전기준 분야

에서의 국가 간 격차 해소 및 양허성 금융수단, 자선단체, 지역 우수센터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제시됨. 

29)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September 2024,” https://docs.un.org/en/A/RES/79/1(검색일: 2025. 9. 25.).
30) UN, “Global Digital Compact,” https://www.un.org/global-digital-compact/sites/default/files/2024-09/Global%20Digital%20C

ompact%20-%20English_0.pdf(검색일: 2025. 9. 25.).
31) UN, “Open Call for Candidates,” https://www.un.org/independent-international-scientific-panel-ai/en/open-call(검색일: 2025. 10. 14.).
32) UN, “UN moves to close dangerous void in AI governance,” https://social.desa.un.org/issues/information-and-communication-t

echnologies-icts/news/un-moves-to-close-dangerous-void-in-ai(검색일: 2025. 10. 14.).
33) UN, “Secretary-General's remarks at High-level Multi-Stakeholder Informal Meeting to Launch the Global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s delivered],”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5/secretary-generals-rema

rks-high-level-multi-stakeholder-informal-meeting-launch-the-global-dialogue-artificial-intelligence-governance-delivered

(검색일: 2025. 9. 29.).
34) UN, “Innovative voluntary financing op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apacity-building,” https://www.un.org/digital-emerging-t

echnologies/sites/www.un.org.digital-emerging-technologies/files/A_79_966-EN.pdf(검색일: 2025. 9. 29.).

https://docs.un.org/en/A/RES/79/1
https://www.un.org/global-digital-compact/sites/default/files/2024-09/Global%20Digital%20Compact%20-%20English_0.pdf
https://www.un.org/global-digital-compact/sites/default/files/2024-09/Global%20Digital%20Compact%20-%20English_0.pdf
https://www.un.org/independent-international-scientific-panel-ai/en/open-call
https://social.desa.un.org/issues/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ies-icts/news/un-moves-to-close-dangerous-void-in-ai
https://social.desa.un.org/issues/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ies-icts/news/un-moves-to-close-dangerous-void-in-ai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5/secretary-generals-remarks-high-level-multi-stakeholder-informal-meeting-launch-the-global-dialogue-artificial-intelligence-governance-delivered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5/secretary-generals-remarks-high-level-multi-stakeholder-informal-meeting-launch-the-global-dialogue-artificial-intelligence-governance-delivered
https://www.un.org/digital-emerging-technologies/sites/www.un.org.digital-emerging-technologies/files/A_79_966-EN.pdf
https://www.un.org/digital-emerging-technologies/sites/www.un.org.digital-emerging-technologies/files/A_79_966-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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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 안보리 주관 AI 공개토의

■ UN 안보리는 그동안 ‘AI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해왔으며,35) 

이번 AI 공개토의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UN 안보리는 ‘기술과 평화유지(2021년 8월 18일)’, ‘과학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예상

(2024년 10월 21일)’, ‘인공지능과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및 오보(2023년 12월 19일)’ 등 AI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비공식 포럼을 개최하였음.

-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의 AI’에 대한 기존의 각종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16일 UN 총회 제1위원회

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발의한 ‘AI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이 결의안은 군사 영역에서의 AI 사용에 있어 유엔헌장, 국제인도법, 인권법 등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 중심 AI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36)

- 이번에 개최된 AI 공개토의는 AI에 관한 세 번째 공식 안보리 회의로서 영국은 2023년 7월 의장국 임기 

중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미국은 2024년 12월에 두 번째 공식 회의를 소집한 

바 있음.37) 

◦ 2023년 7월 18일 개최된 첫 번째 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I의 윤리적 사용,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

한 인간의 통제 유지 필요성, 그리고 AI 거버넌스를 위한 유엔 중심의 포괄적인 국제적 프레임워크 구

축의 시급성을 촉구하였음.

◦ 2024년 12월 19일 개최된 두 번째 공식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AI가 군비경쟁, 자율무기 시스템, 허위

정보 확산 및 디지털 격차 심화 등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국제협력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시급성을 촉구하였음. 

■ 이번 공개토론에서 UN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등은 AI가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군사 분야 등에서 오용되거나 무기화될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

며, 특히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대 전쟁에서의 AI 활용] 전 세계 분쟁지역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군사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등에 대한 

인간 통제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38)

35) Security Council Report, “Artificial Intelligence: High-level Briefing,”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

12/artif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검색일: 2025. 9. 23.).  
36) UN Digital Libr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solution,”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71348?v=pdf(검색일: 2025. 9. 23.). 
37) Security Council Report(2025. 9. 23.), “High-Level Open Deba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

/whatsinblue/2025/09/high-level-open-debate-on-artificial-intelligence.php(검색일: 2025. 9. 24.).　
38) UN, “‘Innovation Must Serve Humanity — Not Undermine It’, Cautions Secretary-General, at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press.un.org/en/2025/sc16180.doc.htm(검색일: 2025. 9. 26.).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12/artif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12/artificial-intelligence-high-level-briefing.php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71348?v=pdf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5/09/high-level-open-debate-on-artificial-intelligence.php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5/09/high-level-open-debate-on-artificial-intelligence.php
https://press.un.org/en/2025/sc16180.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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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전쟁의 디지털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수단, 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등의 분쟁지역

들이 새로운 기술의 군사적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결정 등 무력사용 시 인간의 통제, 결정, 책임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위임될 수 없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임을 강조함.

- 특히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인류의 운명을 알고리즘에 맡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2026년까지 

‘인간 통제 없는 LAWS 금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

■ [디지털 격차 위험] AI 발전의 성과와 혜택이 일부 국가 및 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AI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39)

- 최예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는 극소수의 국가나 기업들만이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이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AI의 ‘민주화’ 개념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적은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현재의 주요 AI 모델이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는 성능이 저하되고, 문화적 편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특히 가이아나,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들은 전반적인 IT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디지털 식민주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국가 및 기업이 전 세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데 따른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촉구함. 

- 한편 러시아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자료를 인용하면서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를 대체

할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AI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아져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긴장과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40) 

■ [AI 거버넌스와 규제접근법] 다수의 국가들이 AI의 안보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AI 통제를 위한 수단 

및 책임 있는 이용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통제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41) 

- 주요국들은 AI의 평화적 활용 및 잠재적 위험 대응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은 AI 기술의 오용이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더불어 가이아나,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들은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투명

성 및 동등한 접근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히 필

요하다고 지적함. 

39) Ibid.
40) Iibid.
41) I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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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국은 과도한 규제가 중앙집권화를 조장하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AI 글로벌 거버

넌스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통제 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3. 평가와 시사점

가. UN 총회 AI 논의의 성과 및 의의 

■ 이번 UN 총회는 국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총회는 AI의 안보, 기술, 경제, 개발 측면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혜택, 그리고 포용적인 활용 등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함. 

◦ UN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는 특히 개도국의 참여 촉진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총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논의는 UN이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주요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UN의 대표성과 포괄적인 기능 등을 고려할 때, UN 차원의 AI 논의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 및 ‘AI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과학 패널’ 출범 등 그동안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번 UN 총회를 계기로 실행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UN은 그동안 HLAB-AI 운영, AI 거버넌스 관련 협력에 대한 결의문 발표 등의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  

- HLAB-AI의 7대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정부 간·다자간 정책 대화 출범과 국제 과학패널 설치 등의 추진과

제들이 총회 기간 시작되면서, HLAB-AI 권고 내용들이 공식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UN 사무총장이 강조한 3대 축(정책, 과학, 역량)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를 망라

하고 있어, 향후 거버넌스 논의 및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총회는 본격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AI 중견국의 가교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 미국이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통제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EU, 캐나다, 일본 등 AI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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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 과정에서 UN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UN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현재 OECD, G7, G20, UN(UNESCO, ITU 등), APEC 등 다양한 국제협의체와 국제기구가 각각의 기능

에 맞춰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상당 기간 복합적

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범위, 기능 등의 측면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 UN의 위상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UN이 글로

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UN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UN이 전개할 각종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한국은 그동안 군사 분야 AI 결의안 상정(2024),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2024) 개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024) 등 AI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 주재 안보리 공개토의를 통해 한국의 AI 활용 및 관련 규범 설계 주도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음.42)

◦ 이러한 노력과 경험에 기반하여, 이번 총회에서 공식 출범한 AI 국제과학패널, 글로벌 AI 다이얼로그뿐

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UN 차원의 여타 AI 거버넌스 논의 전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UN 내에서 한

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EU, 캐나다, 일본 등 AI 중견국과의 연대·협력이 필요함. 

-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특히 AI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화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공백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 EU, 캐나다, 일본 

등 AI 중견국 간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국가들은 AI 기술 수준의 중간적 위치, 유사한 가치 공유 등으로 인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AI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Post-SDGs와 AI를 연계한 어젠다

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UN은 초기 논의부터 개도국의 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

◦ 현재 GPAI 등 여타 AI 관련 협의체 차원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며, 2026년 2월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AI Impact Summit’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42) 반길주(2025. 9. 25),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 평가」, IFANS Focus 2025-33K,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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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AI 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UN 차원의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UN의 Post-SDGs 수립 과정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보건위생, 수자원, 농업, 제조업 등에 걸친 AI 적용 어젠다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